
일상저。J 삼의 사명

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

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(갈 1:15-16).

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. 내가 하 

나님의 속성에 접하게 될 때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하고 싶은지 깨닫게 됩니 

다.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속성을 표현합니다. 봉사는 내 속 

성에 잘 맞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. 일상적인 삶의 사명에 대해 사 

도 바울이 말했습니다.

“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

때에.”

봉사는 헌신된 마음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. 엄밀히 말한다면，봉사는 부 

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일치된 모습이 현실 속에서 드 

러나는 것입니다. 봉사는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에 해당합니다. 주님과의 

관계를 맺게 되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분을 향 

한 순전한 사랑 가운데 내게 있는 것으로 주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입 니다• 그 

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을 다해 사랑의 표 

현을 하는 것입니다. 봉사는 내 속성에 맞는 것이 표현된 것인 반면 하나님의 

부르심은 그분의 속성이 표현된 것입니다. 결과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내가주 

님의 속성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때，그 신성한 부름은 놀랍게도 내 속 

에 임한 주님의 속성을부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­

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 안에서 나타내십니다. 그러면 나는 주님을 향한 

사랑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분을섬기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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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적인�삶의�사명
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

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(갈 1:15-16) 

1. 봉사와 부르심은 무엇이 다를까요?

우리는�가끔�신앙생활을�하며�이런�의문을�가집니다.�

‘지금� 하고� 있는� 봉사가� 과연� 하나님의� 부르심인가?’� 내가� 열정을� 가지고� 봉사하며� 섬기는� 일이�

잘못된� 것은� 아니지만,� 지금� 하는� 일이� 하나님의� 부르심인지� 자신이� 원하는� 일인지� 구분이� 되지�

않을� 때입니다.� 챔버스는� 여덟� 살에� 스코틀랜드에� 있는� 미술학교에서� 공부를� 시작한� 이후� 에딘버

러에�이르기까지�약� 14년간�자신의�재능을�확신하고�있었습니다.�하지만�하나님은�미술이�아닌�다

른�곳으로�그를�부르셨습니다.�챔버스가�깨닫게�된�것은,� ‘열정’은�어떤�특정한�목표를�향해�달려

가도록�하지만,� ‘소명’은�하나님과�가까워지는�곳에�초점을�둔다는�것입니다.

“하나님의�부르심은�어떤�특별한�봉사를�위한�부르심이�아닙니다.”�

부르심과� 봉사의� 구별을� 어제� 묵상과� 연결� 해보겠습니다.� ‘부르심’은� 하나님의� 속성과� 관계있는�

것입니다.� 우리가� 하나님의� 속성을� 접할� 때,� 우리는� 자연스럽게� 주를� 위해� 무언가를� 해야� 한다는�

생각을� 갖게� 됩니다.� ‘봉사’는� 하나님께� 부르심을� 받은� 우리가� 내� 속에� 있는� 성향을� 따라� 자연스

럽게� 표출하는� 행동입니다.� ‘부르심’은� 나의� 성향과� 관계없이� 찾아오는� 것이고,� ‘봉사’는� 하나님

의�속성과�나의�속성이�일치되어�일상에서�나타나는�것입니다.

“봉사는�헌신된�마음이�흘러넘치는�것입니다.� 엄밀히�말한다면,� 봉사는�부르심이�아니라�하나님의�

속성과�나의�속성이�일치된�모습이�현실�속에서�드러나는�것입니다.�봉사는�나의�삶의�자연스러운�

부분에� 해당합니다.� 주님과의� 관계를� 맺게� 되면� 나는� 주님의� 부르심을� 이해하게� 됩니다.� 그러면�

그분을�향한�순전한�사랑�가운데�내게�있는�것으로�주를�위해�뭔가를�하는�것입니다.�그러므로�하

나님을� 섬긴다는� 것은� 주님의� 부르심을� 듣고� 마음을� 다해� 사랑의� 표현을� 하는� 것입니다.� 봉사는�

내�속성에�맞는�것이�표현된�것인�반면�하나님의�부르심은�그분의�속성이�표현된�것입니다.”

하나님의� 부르심을� 입은� 자들에게� ‘섬김과� 봉사’는� 하나님의� 속성을� 표현하는� 자연스러운� 방식입

니다.

2. 일상에서의 부르심으로

부르심과�섬김의�구분은�해묵은�논쟁을�꺼내는�것과�같습니다.�

하나님의� 부르심과� 우리� 인간의� 의지에� 대한� 문제입니다.� 기독교� 역사� 가운데서� 우리는� 오랫동안�

그런� 질문을� 해� 왔습니다.� 우리가� 구원받는� 것은� 하나님이� 은혜인가?� 아니면� 그리스도인의� 의지�

문제인가?�만일�구원이�하나님의�은혜로부터�오는�것이라면,�우리의�선한�의지는�어떤�역할을�하

는가?�챔버스는�구원에�관한한�전적인�하나님의�은혜를�이야기합니다.�우리가�거룩하게�살�수�있

는�이유는�단�하나,� ‘의지적�노력’이�아닌� ‘부르심에�대한�순종’에�있습니다.�중요한�것은�하나님

의�속성�즉,� ‘은혜’로�부르심을�입은�자들에게�자연스럽게�나타나야�하는�것이�있습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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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거듭남을� 통해� 내가� 주님의� 속성을� 받고� 그분의� 부르심을� 들을� 때,� 그� 신성한� 부름은� 놀랍게도�

내�속에�임한�주님의�속성을�부르게�됩니다.”

챔버스는� ‘일상적인� 삶의� 사명’이라고� 말합니다.� 이는� 우리를� 부르신� 사명과� 우리의� 삶에서� 섬기

는�봉사가�자연스럽게�일치되는�상태를�말합니다.� “결과적으로�거듭남을�통해�내가�주님의�속성을�

받고� 그분의� 부르심을� 들을� 때,� 그� 신성한� 부름은� 놀랍게도� 내� 속에� 임한� 주님의� 속성을� 부르게�

됩니다.�그래서�이�둘이�함께�일하는�것입니다.�하나님의�아들이�자신을�내�안에서�나타내십니다.�

그러면�나는�주님을�향한�사랑의�마음�가운데�나의�일상적인�삶에서�그분을�섬기게�됩니다.”

내�안에�그리스도가�나타나는�것은�어떤�의미에서�보면� ‘메소드�연기’와�비슷합니다.�그러나�연기

는� 배우가� 인물을� 일방적으로� 받아들이는� 것이지만,� 주님을� 닮아간다는� 것은� 하나님의� 부르심과�

우리의�응답이�조화를�이룬�결과입니다.�주님을�향한�사랑을�표현하는�사람에게�주님이�그�모습을�

드러내시면,� 우리는� 그리스도의� 성품을� 닮아가며� 몸에� 밴� 듯이� 그의� 선한� 일들을� 일상에서� 행할�

수�있습니다.�하나님의�은혜와�부르심을�따르는�사람의� ‘선한�의지’는�절대로�충돌하지�않습니다.�

자연스러운� 인과관계로� 나타나는� 것입니다.� 일상적� 섬김은� 신비한� 부르심에서� 찾는� 것이� 아니라�

하나님과�친밀한�사랑에서�자연스럽게�흘러나오는�것입니다.

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� �

❶  하나님의�부르심을�입은�자들에게� ‘섬김과�봉사’는�하나님의�속성을�표현하는�
자연스러운�방식입니다.

❷  일상적�섬김은�신비한�부르심에서�찾는�것이�아니라�하나님과�친밀한�사랑에서�자연스럽게�
흘러나오는�것입니다.

묵상 질문 당신이�섬기는�삶의�현장에서�하나님의�속성과�그리스도의�사랑이�보이나요?

묵상레시피❙ 갈라디아서 5:16-26 + 갈라디아서 1:15-16

인간에게�놓인�두�가지�상반된�삶의�길은�무엇입니까?� (16,17절)�

육체의�일은�무엇입니까?� (19-21절)

육체의�일은�무엇이�드러난�것입니까?� (16-17절)

성령의�열매들은�무엇입니까?� (22-23절)

성령의�열매는�무엇이�드러난�것입니까?�어떻게�맺을�수�있습니까?(16,18,25절)

성령의�인도함을�받는다는�것은�무엇입니까?(24절,�갈2:20)

짧은 기도

주님,�제�삶이�제게�주시는�사랑에�대한�응답이�되게�하소서.

저의�행동과�말,�생각과�꿈이�예수님�안에서�저와�함께�계시는

하나님에�대한�응답이�되게�하소서.�

그럴�때�제�이기심과�교만을�벗어날�수�있습니다.� �

유진피터슨_응답으로서의 삶 「사귐의 기도」84


